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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ports a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digital trans-
formation through a survey of port workers. Additionally, we test whether acceptance attitud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cceptance.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nowledge,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were included as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ive advantages, complexity, ob-
servability were included as variables related to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 regu-
lations and competitor pressure were included as variables relate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 
that a total of eight latent variable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wo variables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were 
able to confirm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knowledge initially expected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
ital transformation, but the result w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so that the hypothesis was 
rejected. Secon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complexity has a negative(-) causal rela-
tionship with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lative advantages and techno-
logical innovation have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ital 
transformation. Finally, among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m-
petitor pressure, confirmed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ttitude of accepting digital transformation had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personal acceptance and social accep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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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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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난 몇 년간의 산업 구조

를 바꾸고, 기업의 업무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에서부

터 환경의 변화까지 기업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다. 많은 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

해 일하는 방식 및 사업 방식을 진화시키면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차경진 외, 2020).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

하고, 고객 또는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 : DT)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에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장하용, 2019). 보스

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은 

2018년 “The Digital Imperative in Container 

Shipping“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 산업에 영향을 미치

는 7가지 디지털 트렌드를 발표하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류기업의 계획, 운영, 거래, 지원기능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서현, 2020).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

여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적극적으

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 항만들은 

스마트항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화, 운영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내륙 운송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부문별로 세부 프로젝

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

재까지도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

정으로, 해양수산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

트항만을 주요 정책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었

으나, 현재까지는 화물정보공유 및 하역 자동화 등에

만 한정되어 있다(김근섭 외, 2018).

항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항

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는 수준

(Gunther et al., 2017; Klotzer and Pfaum 2017; 

Saldanha et al., 2017)의 연구를 시작으로 항만 디지

털 전환의 성공 및 실패요인, 동인 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Gökçay, 2021;  

Lambrou et al., 2019; Tijan et al., 2021; 장명희, 

2021).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만 디지털 전

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항만과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관련 연구(남정우 외, 2022; 최훈도‧유장

호, 2021), 국내 스마트항만 수준 및 지수 개발, 지속

가능성 측정 연구(이언경‧이수영, 2019; 이재훈‧장명

희; 차재웅 외, 2021),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 우선순

위 관련 연구(한승훈 외, 2023; 장명희, 2021)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 항만 디지털 전환(스마트 항만) 관련 연구는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디지털 전환

의 진행과정을 포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 중 한, 두 가지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항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전

환 기술의 수용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항만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연구로서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항만 및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

선 항만, 내륙 운송 등 물류망 전체를 아우를 수 있

는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항만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생태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사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

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항만·

물류 분야에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관해 연구가 필

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수용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수

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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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차후에 진행되는 항만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수용모

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혁신확

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계획된 행동

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 디

지털 전환 수용과 관련된 핵심이론들과 이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다. 둘째, 항만 종

사자들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

털 전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용성 간

의 관계에서 수용태도가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항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의 전통적

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노규성, 2019),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단체, 사회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방식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White, 2012). 디지

털 전환은 현재 많은 산업 및 사회 영역을 관통하는 

중요한 추세이지만(Gray and Rumpe, 2017), 디지털 

전환에 관해 접근하는 방식과 입장에 따라 기관과 

학계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는 다양하다(장명희, 

2021).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디지털 전환

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

록체인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비즈니스모델의 변화를 통해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다(송현덕·장명희, 2022). 디지털 혁신 기술은 직

원, 프로세스, 작업과 맞물려 조직에 운영 중단 상황

이나 비즈니스 기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

며, 진화하는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

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의 성장과 혁

신을 이끌어갈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송현

덕·장명희, 2022). 

해운항만분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대표적

인 기술은 BCG(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컨테

이너 해상운송의 변화를 주도할 7개의 디지털 트렌

드에 e-플랫폼(e-Platform), 빅데이터(Advanced ana-

lytics),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선박과 로봇

(Autonomous vessels and robotics), 블록체인(Block 

chain),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항만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

보통신 기술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연계하여 자율

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항만(Smart 

port)을 구축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스마트항만은 통제 시스템과 장비의 통신 발달로 체

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만에서의 안전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배기

가스와 같은 오염물질 발생 및 소음을 감소시켜 친

환경 항만구축이 가능하다. 스마트 항만은 단순한 공

급망 개선이 아닌, 통합물류, 효율적 에너지 활용, 친

환경 실현, 도시와의 연계 등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허브로써 정보의 생산 및 관리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및 공유 등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된다(김근섭 외, 2018). 로테르담 항만은 

유럽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2015년 세계 최초로 ‘무

인 자동화 하역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물류, 에너지･산업, 항만 인프라, 항만

도시, 항만전략 등 5개 부문의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고 부문별 개별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물류

부문에서는 컨테이너 시장에 초점을 맞춰 공급망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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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Energy & Industry)부문에서는 석유화학 클

러스터의 지속 가능하며 최적화된 운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항만 인프라 부문에서는 안전 증대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송 수단 최적 운영, 선

석 내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항만도시 부문에서는 항만 이해당사자에게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독일 함부르크 항만은 ‘smartPort’라

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최대의 이익을 달성

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함부르크 항구 주변의 교통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여, 주위 상황을 확인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함부르크 항만 주위에서의 환경에 영

향을 최소화로 하고 있다. 항만 철도에서도 많이 사

용하는 구간에 센서를 부착하여 교차로나 레일의 상

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PA(Maritime 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싱가

포르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MPA는 「digitalPORT@SG」라는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싱가포르 해운·항만산업의 싱글윈도우서

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세부 계획으로는 1) 해운 항

만 관련 문서 디지털화, 2) 해운 항만 관련 플랫폼 

구축, 3)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프로세스 간소화, 4)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 5) 해운 항만 원스톱 서비

스 실현, 6) JIT(Just In Time)를 통한 실시간 운영과 

항만 가치 사슬의 통합이다. 또한 Next Generation 

PORT 2030을 통해 기존 항만을 스마트항만으로 탈

바꿈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항

만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항만 효율

성 향상, 안전성 강화, 지능형ㆍ친환경ㆍ공동체 중심

의 항만을 구축하는 과제들로 구성된다. 또한, 원격 

제어를 포함한 하역 장비나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

고 있다. 항만물류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MSW(Maritime Single Window) 플랫폼을 구축하였

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규제와 연관된 

데이터를 통합ㆍ전송하고, 항만 내 데이터를 지연 없

이 공유함으로써 항만 내 핵심 의사결정 최적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항만들은 완전 자동화는 이루

지 못하였으며, 자동화 수준이 낮고, 항만 내부의 정

보 연계성은 물론 해운업계나 배후도시와 같은 외부 

정보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부산항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Digital twin)을 활용하여 해운, 항만, 배후

물류까지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부산항과 같은 모습의 가상현실을 구축하여 가

상현실에서 선박의 입출항 경로, 시간, 접안 정보 등

을 제공함으로써 운송사, 터미널 운영사,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돕고자 한다. 또한 블

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인 포탈(Chain por-

tal)’을 구축하여 개개인의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컨테이너의 현황을 실

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고, 통합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 포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불필

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항만

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인천

항에서는 ‘항만보안 스마트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인

공지능 및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낯선 사람의 침

입과 배회를 검출하고,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및 공사 현장을 관리한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통합대기환경 관리 기반 스마트항만 사업 모델 실증

과 기획’과제를 통해 환경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진

행하였다. 항만의 육상구역에 드론을 설치하여 6개

월 동안 항만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대기질의 정보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플랫

폼을 통해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을 실증하였다(김지

안, 2021).

2. 개인 특성

디지털 전환과 같은 혁신 기술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중에서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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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Ajzen and 

Fishbein(1975)이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

동을 예측하는 정확성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에서 고

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되었

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으로 확장되었으며, 행동의 

즉각적인 선행 조건으로 간주하는 의도는 특정 행동

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준비 및 의지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같은 변수를 기반으로 한다. 행

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 태도는 행

동 신념과 결과 평가에 기반하게 된다(Han an & 

Kim, 2010). 계획적 행동이론은 제안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등 3개 

변수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E-TPB)으

로 수정되었다(Ajzen, 1991). Ajzen(1991)에 따르면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실제 행동 또는 행

동의도의 변화가 더 정확히 설명되고, 인간의 행동 

이해와 예측의 이론적 기틀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aiser and 

Scheuthle(2003)은 계획적 행동이론의 신뢰성을 높

이려면 도덕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기존의 계획적 행동이론이 매우 단순한 구

성과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의 영향요인이 불충분하

다고 보고 관여도, 지식, 경험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

여 설명력을 충분히 높이는 확장된 여러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이재석·이충기, 2010; 오경환, 2021).

3. 혁신 특성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은 Rogers가 1962년에 제안한 이론으로,  새로운 혁

신의 매개체가 되는 관행, 아이디어, 사물, 미디어, 

기술 등이 사회에 등장할 때 수용자가 사용하는 목

적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이론이다(김동

범, 2020). Rogers(1995)의 5가지 혁신의 인지된 특

성들이 혁신의 수용률을 설명하는 연구결과들이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태곤, 2013). 또한 혁신의 수용과정에 

대해서 Rogers(1995)는 지식(Knowledge), 설득

(Persuasion), 결정(Decision), 실행

(Implementation), 확인(Confirmation)의 4단계로 발

생한다고 보고 있다(Rogers, 1995). 지식은 신기술 

및 제품의 수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적절한 지

식이 없다면 기술이나 제품의 시험(Trial)이나 채택

(Adoption)이 일어나지 않고,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혁신제품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혁신제품이 가진 상대적 이점을 많이 지각할수록 혁

신 기술과 혁신제품의 수용가능성은 커지게 된다(손

상영, 2019). 설득은 혁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

적 태도를 형성할 때 발생하며, 앞선 지식단계가 인

지적 형태였다면 설득단계는 정서적 사고에 해당된

다. 결정은 혁신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갈림길에서 

발생하며 수용자 대다수는 상대적 이점과 시도 가능

한 혁신일수록 보다 빠르고 쉽게 수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실행은 결정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용하

고 실행하는 부분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행동과 같으

며, 확인은 이미 결정한 혁신에 대해서 재점검과 재 

판단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향과 불일치하다고 판

단될 때는 혁신을 중단(Discontinuance)하기도 한다

(김동범, 2020). 주요 혁신 특성 요인으로 상대적 이

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

성(Complexity), 시행 가능성(Trialability), 관찰 가능

성(Observability)의 5가지 요인들이 있다. 

4. 환경 특성

Lambrou et al.(2019)은 해운 디지털화의 동인과 

디지털 전환 로직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해

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동인(Drivers)으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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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개선, 비용 효율성,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기대, 데이터 수익화, 급진적 혁신, 시장 압력, 혁신 

푸시, 기관/협회 등이라고 보고 각 동인별로 디지털 

전환 로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송 및 해상 

운송 전반에 걸친 화물 추적성, 전체 공급망 및 생산 

프로세스와 일치하는 프로세스가 최종 고객이 요구하

는 품질 수준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 압력에 관해서는 경쟁업체는 이미 디지털 

수송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로 경쟁우위

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표준에 뒤처지지 않

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협회에 관해서는 산업 협회, 규제 

및 표준을 정하는 조직 및 관련 산업 기관들은 디지

털화를 위한 규범, 비즈니스 및 기술 표준을 설정하

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ökçay 

(2021)은 컨테이너 수송서비스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연구를 통해 자원 기반 관점(Resources Based 

Theory)에서 컨테이너 수송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화 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원을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적 자원, 기술적 자원, 평판

과 파워 관련 자원, 협업 자원, 시장 지향 자원 등 5

가지를 제1계층으로 나누고 각 1계층요인별로 세부 

항목 15개로 구성하였다. Tijan et al.(2021)은 해상운

송분야의 디지털 전환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의 성공

요인들을 조직 자체와 관련된 성공요인 13가지, 기술

과 관련된 6가지, 외부 환경과 관련된 6가지 요인들

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성공요인 중 외부 환경과 관

련한 성공요인으로는 조직의 리더, 구성원, 외부 파트

너 간의 상호 신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대한 이해, 고객과 파트너 간의 약속과 협업, 조직간 

데이터 및 지식 교환, 정부/정책 입안자의 지원 정도, 

적절한 규제 등 6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장명희

(2021)의 연구에서는 전략 요인, 조직문화 및 인적 요

인, 기술 요인, 환경 요인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21개

의 세부 성공요인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성공요인으로는 조직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들 간의 

상호 신뢰, 고객과 파트너 간의 약속과 협업, 조직간 

데이터 및 지식교환, 정부/정책 입안자에 의한 재정

적 도움과 디지털 전환 장려를 위해 정부나 관련 주

제가 만든 규제 등이 포함되었다.

김홍주(2022)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변화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영향은 먼저,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당성 

결여의 형태를 취하는 강압적인 압력으로 고객, 공급

업체 또는 거래 파트너로부터 시작되어 조직이 기술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공식 및 비공식의 사회

적 영향이다. 다음 유형으로는 조직의 경쟁자가 불확

실성에 대한 표준 반응을 말하는 모방압력인데, 이는 

다른 조직의 기술적 행동을 모방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경쟁자로부터의 압박이다. 또 다른 외부환경

의 영향 유형으로는  규범적 압력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직이 거래를 계속하거나 사회적 합법화

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조건이 포함되고, 이

러한 규칙은 무역 협회나 더 넓은 규제 환경에 의해 

주도되는 규제를 말한다(Quinton et al, 2018).  

5. 디지털 전환의 수용태도와 수용성

디지털 전환의 성공률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

해 매우 낮아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은 조직 프로세스, 기술 및 사람들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변화는 다양한 사

회-기술적 문제와 도전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디지

털 전환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문제와 과제를 탐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Mahmood et al., 2019).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가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 역시 기술보다 수용자의 인식

이 우선되는데, 디지털 기술의 수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기초를 두고 있다. Davis et al.(1989)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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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중 하나인 정보기술의 사용과 수용을 예측

하기 위해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기술수용모형

이 개발되었다(Davis et al, 1989). 기술수용모형은 혁

신 기술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이 정보기술 혹은 정보시스템 

사용 태도(Attitude toward using)를 결정하는 데 영향

을 주며,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사용에 대한 의도

(Behavior intention)를 이용하여 실제 행동(Actual 

usage)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대상이나 실체에 관한 

생각 및 신념과 태도는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

람의 생각이나 신념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되고 

태도는 행위 의도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며, 특정 대상 및 변화에 대한 태도는 수용자의 가치

판단 근거가 된다. 

수용(Acceptance)은 특정 대상의 가치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내적으로는 태도가 변

화하고 외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

다(최형섭 외, 2009). 정보기술의 수용은 Moore and 

Benbasat (1991)이 제시하고 있는 혁신확산이론에서의 

수용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개인적 수용과 사회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Pidgeon, et al., 2008; Bickerstaff et al., 2008). 디지

털 기술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체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디지털 기술의 수용 주체는 

전체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Schwab, K., 2016). 

즉, 디지털 기술로 인한 가치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수용될 때 사회적 수용이라 할 수 있고, 개인의 범위일 

경우 개인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손상영 외, 2019; 오

경환, 2021; 송현덕·장명희, 2022).

6. 항만 디지털 전환 관련 선행연구

항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항

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연구(Gunther et al., 

2017; Klotzer and Pfaum 2017; Saldanha et al., 

2017)가 해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에 접어들면서 항만 디지털 전환 연구는 디

지털 전환을 위한 동인(Drivers), 성공요인(Success 

Factor), 영향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Karen et al.(2018)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

으로 지원 가능한 조직 문화, 잘 관리된 전환 활동, 

외부 및 내부 지식 활용, 관리자와 직원의 참여, 정

보시스템 기능 확장, 동적 기능 개발, 디지털 비즈니

스전략 개발, 비즈니스와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제

시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생성에 있어서 디지털 전

환 동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객 주도, 기

술 주도, 조직 개발 주도 등의 동인이 디지털 전환 

동인들로 제시되었다(Hrusteck et al., 2019). 

Gökçay(2021)은  자원 기반 관점(Resources Based 

Theory)에서 컨테이너 수송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화 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원을 조직

적 자원, 기술적 자원, 평판과 파워 관련 자원, 협업 

자원, 시장 지향 자원 등 5가지로 AHP분석을 실시하

였다. 1계층 요인 중에서 조직적 자원, 협업 자원, 평

판과 파워 관련 자원, 기술적 자원, 시장지향 자원 

순으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ijan et 

al.(2021)은 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 성공요인들

을 조직 자체와 관련된 성공요인 13가지, 기술과 관

련된 6가지, 외부 환경과 관련된 6가지 요인들을 제

시하고 있다. 이들 성공요인 중 외부 환경과 관련한 

성공요인으로는 조직의 리더, 구성원, 외부 파트너 

간의 상호 신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대

한 이해, 고객과 파트너 간의 약속과 협업, 조직간 

데이터 및 지식 교환, 정부/정책 입안자의 지원 정

도, 적절한 규제 등 6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만 디지털 전환 관

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항만과 디지털 트윈기술 적

용 관련 연구(남정우 외, 2022; 최훈도‧유장호, 2021), 

국내 스마트항만 수준 및 지수 개발, 지속가능성 측정 

연구(이언경‧이수영, 2019; 이재훈‧장명희; 차재웅 외, 

2021),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 우선순위 관련 연구(한

승훈 외, 2023; 장명희, 2021)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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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항만

에서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하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기반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의 도입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 태도에 어떤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가 촉진되

어야 더욱 활발하게 기술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국제물류주선자 등 4개 업종으로 세분

하여 업무 분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이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

에, 기술수용모델, 혁신확산이론, 계획된 합리적 행동이

론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하여 

이들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구성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디지털 전환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종사자의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수용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가설 설정

1) 개인 특성과 수용 태도 간의 가설

Davis(1989)가 정의한 기술수용모형에서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미치는 

대표적인 선행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의 선행변수

로 개인적 특성 요인이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들 중 

대표 변수인 지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식이 없다면 

기술이나 제품의 시험이나 채택이 일어나지 않고, 시

장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람들이 혁신제품

의 이해도와 상대적 이점을 많이 지각할수록 혁신 

기술과 혁신제품의 수용가능성은 커지게 된다(손상

영, 2019). 따라서 지식과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식은 디지털 전환에 대

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1977)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포함한 자신의 역량 판단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

으며,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능력

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라고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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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신념과 구체적

인 실제 기술을 포함하며, 본인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이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권진혁, 2019). 이를 바탕으로 자기효

능감과 수용 태도 간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2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etty and Cacioppo(1983)는 관여도를 제품에 대

한 개인적 관련 정도라고 하였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또는 관

심도라고 정의하며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

을 끼친다고 하였다(이재홍, 2014). Krugman(1996)

은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능동적 정보처리과정을 거

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관여도가 높은 경우 대상을 

평가하는 인지적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게 된다고 하

였다(한상린 외, 2014). 새로운 기술 수용 측면에서

는 관여도가 높을수록 기술 수용에 더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여도와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여도는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혁신 특성과 수용 태도 간의 가설

상대적 이점은 혁신제품의 수용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이다(Midgley and Dowling, 1978). 상대적 이점

은 기존에 방식에 비해 혁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 여부이며, 상대적 이점은 수용과정에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상도·성봉석, 2017). 

따라서 수용자가 기존 기술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상대적 이점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인식한다면 

수용자의 수용 태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이점과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Rogers(2003)가 수용 및 확산에 추출한 요소 중에 

복잡성은 새로운 혁신의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하다

고 인식하는 정도다. 잠재적 수용자들이 혁신을 이해

하거나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면 수용이 빨리 되지만, 

어렵거나 사용하기 복잡하다고 느끼면 수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따라서 잠재적 수용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태

곤, 2013). 이를 바탕으로 복잡성과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디지털 전환에 대한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

에 대한 수용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Rogers(1983)는 혁신 결정 과정의 선행 조건인 혁

신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기술이 기

존 기술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차이가 크

다고 느끼는 인식이라고 보고 있다. 

Damanpour(1991)는 개별구성원들이 혁신적인 활동

을 수용하는 정도와 혁신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정

도를 혁신성향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술의 혁신 정도

가 높을수록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기

술 혁신성과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6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술 혁신성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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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특성과 수용 태도 간의 가설

외부환경은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려는 의도를 포

함하여 조직의 구조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외부환경 

중 규범적 압력은 전문화와 관련된 기대치로 조직이 

거래를 지속하거나 사회적 합법화를 위한 조건을 포

함한다(Quinton et al., 2018). 외부환경적 특성 중에 

강압적 압력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당성 결여와 같

은 형태를 취하는데, 조직이 기술적인 솔루션을 채택

할 수밖에 없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영향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강압적 압력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

는 요소이므로, 환경 특성 중 정부 규제와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 규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시기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잠재적으로 운영 효율성 및 

기술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Kim 

and Pae, 2007). 이를 바탕으로 환경 특성 중 경쟁자 

압박과 수용 태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8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수용 태도와 수용성 간의 가설

손상영(2019)은 지능정보 기술이 일상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파

급효과, 이질적인 생경함 등과 같은 특징이 신기술이 

필요하여도 대중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기

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기술적 차원의 요소와 

더불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가 병

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성을 개인적 

수용과 사회적 수용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가 수용성의 영향 범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고자 수용 태도와 수용성 간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개인적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0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용태도를 매개로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 혁신확산이론, 계획된 합리적 행동이

론 등의 주요 이론들과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

행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각 변수에 대한 조작

적 정의를 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측정용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과 관련된 지식은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자기 효능감은 디지털 기술을 본인이 능숙하

게 사용할 수 있을지, 디지털 기술에 비교적 짧은 시

간에 습득할 자신이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관여도

는 디지털 기술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관심이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혁신 특성과 

관련된 상대적 이점은 기존 기술보다 디지털 기술이 

유용하고, 편리할 것이며, 신뢰할 만하고, 더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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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일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복잡성은 디

지털 기술이 복잡할 것이고, 배우기 어려울 것이며, 

이용이 복잡하고, 이해를 위해 더 여러 가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기

술 혁신성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가장 최신 기술을 반영하였고, 

혁신적이며, 독창성과 창의적인 새로움이 있으며, 기

존 기술과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환경 특성에 속하는 정부 규제는 디지

털 기술을 위해 정부 정책이나 법적인 규정이 디지

털 기술을 사용하기에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디

지털 기술에 대한 기준의 조치기준이 적절하고, 디지

털 기술 사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

다고 인지하는 수준이다. 경쟁자 압박은 경쟁자의 디

지털 기술 사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

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 

태도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

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

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호감, 디지털 기술이 적

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

는 수준의 정도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에 속하는 개인적 수용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

는지, 기회가 있을 시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

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향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것인지의 정도를 말한다. 사회적 수용은 사회에서 디

지털 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

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며, 사

회가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기술한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

문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항만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대

해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국제물

류 주선업, 내륙운송사, 창고보관업에 종사하고 있

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개인 

특성, 혁신 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에 관한 변수들

과 수용 태도, 그리고 수용성에 관한 측정용 도구

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자우편 

및 구글 설문을 통해 총 176부의 유효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유효설문 자료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빈도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링(Partial Least 

Square Structiral Equation Modeling: PLS-SEM)으

로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SmartPLS 4.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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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조작적 정의 설문 문항 참고문헌

지식
DT 기술에 대한 사용 

경험이나 이해수준

DT 기술의 장단점 파악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Moore & 

Benbasat(1991);

강선희(2016),

Venkatesh et al.(2003)

DT 기술에 대한 인지 정도

DT 기술에 대해 타인에게 설명의 용이성

DT 기술 관련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효능감

DT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DT 기술을 타인보다 쉽게 사용하는 정도 목종수·오재인(2022);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DT 기술에 대한 지식 축적 능력

DT 기술을 사용하는 자신감

관여도

DT 기술에 대한 흥미나 

관심으로 얻게 된 정보를 

통해 얻은 지각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혁신적인 DT 기술의 중요도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송현덕·장명희(2022)

혁신적인 DT 기술의 가치

혁신적인 DT 기술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

이점

DT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하며 

신뢰할 만하고 뛰어날 

것이라는 인식

기존방식 대비 DT 기술의 편리성

Oliveira et al.(2014);

Moore and 

Benbasat(1991);

목종수·오재인(2022);

Oh et al.(2022); Lokuge 

et al.(2019); 

Ghobakhloo & Ching 

(2019)  

기존방식 대비 DT 기술에 대한 신뢰성

기존방식 대비 DT 기술의 우수성

복잡성

DT 기술이 복잡하여 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DT 기술 사용의 복잡성 Rogers(2003); 

Tan & Teo(2000);

최진수 (2022);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송현덕·장명희(2022)

DT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DT 기술 기능 향상으로 인한 사용 어려움

DT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노력 필요성

기술

혁신성

DT 기술이 기존 기술과 

다르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인식

DT 기술에 관해 타인과 이야기하기 어려움
Rogers(2003);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Venkatesh et 

al.(2003); Berghaus & 

Back(2016)

DT 기술은 가장 최신 기술이라는 인식

DT 기술은 혁신적이라는 인식

DT 기술은 독창적, 창의적인 새롭다는 인식

DT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크다는 인식

정부규제

정부 정책이나 법적인 

규정이 DT 기술을 

사용하기에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지하는 정도

법적인 정보보호 규정 마련 여부 Oliveira et al.(2014); 

Hanna(2018); Zhu et 

al.(2006); Legner et 

al.(2017);  

Lokuge et al.(2019)

조치(절차)기준의 적절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

경쟁자 

압박

경쟁자의 DT 기술 사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정도

조직간 경쟁력의 영향 여부 Oliveira et al.(2014); 

Zhu et al.(2006); 

Mishra et al.(2022);

Ghobakhloo & 

Ching(2019)

경쟁사로부터 DT 기술 사용 압박 여부

경쟁자의 DT 기술도입 여부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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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태도

 DT 기술 사용에 대한 

긍적적인 생각, 호감도 및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과 평가 정도 

DT 기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손상영(2019a); 

오경환(2021);

Venkatesh et al.(2003); 

강선희(2016); 

이경원(2017); 

허초록(2021); 

Davis(1989)

DT 기술 사용에 대한 호감도

DT 기술 사용에 대한 적극성

개인적

수용

DT 기술의 가치를 개인이 

수용하는 정도

DT 기술 이용 의사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Venkatesh et al.(2003); 

강선희(2016);  

조용근(2017); 

박홍순(2017)

DT 기술 이용 기회 수용 의사

DT 기술의 지속적인 이용 의사

사회적

수용

DT 기술로 인한 가치를 

사회구성원이 수용하는 

정도

우리사회에서 DT 기술의 적극적 사용
Oh et al.(2022); 손상영 

외(2019); Venkatesh et 

al.(2003); 강선희(2016); 

이경원(2017)

우리사회에서 DT 기술의 다양한 분야서 활용 

우리사회에서 DT 기술의 이용 확대 필요

Ⅳ. 실증분석 결과

1. 연구표본의 특성

본 설문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로는 총 176명의 

설문 대상자 중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45명

(25.57%), 국제물류주선자 34명(19.32%), 내륙운송

사 13명(7.38%), 창고보관업자 57명(32.39%), 기타 

27명(15.34%)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회사의 규모는 

30인 이하 26명(14.77%), 31인~99인 60명(34.09%), 

100인~299인 36명(20.46%), 300인 이상 54명

(30.68%)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사의 연 매출은 

300억 미만 45명(25.57%), 300억 이상~500억 미만 

26명(14.77%), 500억 이상~1,000억 미만 55명

(31.25%) 1,000억 이상~3,000억 미만 22명(12.50%), 

3,000억 이상 28명(15.91%)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응답자의 직급은 사원 31명(17.61%), 대리급 45명

(25.57%), 과장급/차장급 72명(40.91%), 부장급 18명

(10.23%), 임원급 10명(5.68%)으로 응답자 중 과장

급/차장급의 비중이 4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 43명

(24.43%), 5년 이상~10년 미만 42명(27.27%), 10년 

이상~15년 미만 42명(23.87%), 15년 이상 43명

(24.4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화(PLS-SEM)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경로 분석(Path analysis)이 결합한 

형태인데, 변수 간에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우종필, 2012). PLS-SEM은 작

은 표본크기에 의해 식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델이 복잡하고 표본크기가 작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통계 검증력을 갖기 때문에(신건권, 2018)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 검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16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9집 제3호

본 연구의 측정용 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

liability)는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

정하는 것으로, 문항 간의 상관이 높다라면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간주한

다. 신뢰도 측정의 대표적인 값인 Cronbach’s Alpha

는 모든 지표변수는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가

정에 기반 하는데, PLS-SEM은 개별 신뢰도에 따라 

지표변수들을 처리하므로 지표변수들의 요인 적재치

(Outer loading)가 다름을 고려하는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

서 요인 적재치란 반영적 측정모형에 사용하며 구성

개념과 관련된 지표변수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추

정한다(김혜영, 2017). CR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

며 높은 값일수록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한

다. 잠재변수와 그것의 각 측정변수 간 절대 상관관

계는 0.7 이상이어야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한

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표 2>와 같이 

모든 요인의 각 CR 값이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내

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

일한 잠재변수를 서로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신건권, 2018). 요인 적재치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측정변수들의 요인 적재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요인 

적재치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요

인 적재치가 0.7 이상이면 해당 측정변수는 유지하

게 되며, 0.4 미만이면 해당 측정변수를 제거해야 한

다. 만약 0.4~0.7 사이에 요인 적재치가 있는 경우 

해당 반영적 측정변수를 제거하며, 특정 측정변수를 

제거해도 CR과 AVE가 임계치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

을 때는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한다(신건권, 2018). 

요인계수 제곱의 평균인 평균 추출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구성개념이 설명하는 지

표변수의 분산을 평가하며 공통성과 동일한 개념으

로 본다. AVE가 0.5 이상이면 그 잠재변수가 측정변

수들 분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는 의미이며, 집중 

타당도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간주한다(김혜영, 2017, 

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 중 ‘DT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 필요’, ‘디지털 기술에 

관해 타인과 이야기에 어려움 없음’, ‘DT 기술은 기

존 기술과 큰 차이가 있다고 이해’등 3개 항목들은 

요인 적재치가 0.7 이하로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의 요

인 적재치의 값이 0.7 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 AVE 

값의 경우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다른 구

성개념이 구별되어 판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타

당도로, 다른 특성을 측정한 구성개념이 서로 간의 

상관이 높지 않을 때 판별타당도의 근거를 제공한다

고 본다.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는 Fornell-Larker 기

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구성개념의 AVE 값의 제곱근

은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보다 커야 한다는 

원리를 통해 평가한다(Fornell and Larker, 1981). 서

로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를 배치한 후 해당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을 대각선에 배치하여 비

교하며, 이때 대각선의 값이 해당 열의 값 중 가장 

크다면 판별 타당성을 보인 것으로 간주한다. <표 

3>에서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AVE의 제곱근 값이 

서로 다른 요인 간의 상관계수들 보다 큼을 확인하

여,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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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결과

변수
요인

적재치
t-value C.R. AVE

Cronbach's

Alpha

지식

디지털 기술 장단점 파악 0.928 61.522

0.947 0.817 0.925
디지털 기술 지식 정도 0.938 91.155

디지털 기술 설명 가능 0.891 43.507

디지털 기술 문제해결 능력 0.855 32.112

자기 

효능감

디지털 기술을 타인보다 쉽게 사용 0.934 62.196

0.957 0.881 0.932디지털 기술 숙지 능력 0.933 60.514

디지털 기술 사용 자신감 0.948 97.744

관여도

디지털 기술 중요성 0.917 48.011

0.946 0.853 0.914디지털 기술의 가치 0.935 77.986

디지털 기술 관심도 0.828 68.618

상대적 

이점

기존방식 대비 디지털 기술의 편리성 0.882 56.191

0.897 0.744 0.829기존방식 대비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 0.822 21.887

기존방식 대비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 0.883 42.546

복잡성

사용 복잡성 0.703 7.083

0.877 0.706 0.812습득 어려움 0.912 26.262

기능의 향상으로 인한 사용 어려움 0.890 21.991

기술 

혁신성

디지털 기술은 최신 기술이라는 이해 0.733 9.928

0.867 0.686 0.771디지털 기술은 혁신적이라는 이해 0.889 39.011

디지털 기술은 독창적이고 새롭다는 이해 0.856 14.659

정부 

규제

법적인 정보보호 규정 마련 여부 0.892 21.295

0.917 0.787 0.866조치(절차)기준의 적절성 0.954 99.420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 0.819 17.531

경쟁자

압박

조직 간 경쟁력 영향 여부 0.882 37.229

0.865 0.682 0.790경쟁사로부터 디지털 기술사용 압박 여부 0.764 14.208

경쟁자의 디지털 기술도입 여부 0.828 18.128

수용

태도

디지털 기술사용에 대한 긍정적 생각 0.952 104.17

0.959 0.887 0.936디지털 기술사용에 대한 호감도 0.930 63.025

디지털 기술사용에 대한 적극성 0.943 79.704

개인적 

수용성

디지털 기술 이용 의사 0.952 109.324

0.960 0.888 0.937디지털 기술 기회 수용 의사 0.920 24.278

디지털 기술 지속적 이용 의사 0.955 127.716

사회적 

수용성

디지털 기술의 적극 사용 필요 0.932 88.212

0.936 0.829 0.897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활용 필요 0.864 17.284

디지털 기술 이용 확대 필요 0.934 8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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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간 상관계수와 AVE의 제곱근 값(판별 타당성)

추출된 평균분산(AVE)의 제곱근 값

지식
자기

효능감
관여도

상대적 
이점

복잡성
기술

혁신성
정부 
규제

경쟁자
압박

수용 
태도

개인적
수용

사회적
수용

지식 0.904

자기
효능감

0.693** 0.939

관여도 0.590** 0.682** 0.924

상대적 
이점

0.273** 0.368** 0.530** 0.863

복잡성 -0.331*
-0.346**

-0.306**
-0.239** 0.840

기술
혁신성

0.195** 0.289** 0.406** 0.663**
-0.04 0.828

정부 
규제

0.322** 0.218** 0.321** 0.348**
-0.146* 0.252** 0.887

경쟁자 
압박

0.290** 0.219** 0.394** 0.415**
-0.069 0.378** 0.478** 0.826

수용 
태도

0.351** 0.507** 0.601** 0.615**
-0.302** 0.528** 0.406** 0.510** 0.942

개인적
수용

0.418** 0.554** 0.647** 0.641**
-0.280** 0.573** 0.260** 0.403** 0.714** 0.942

사회적
수용

0.372** 0.477** 0.600** 0.663**
-0.295** 0.552** 0.284** 0.409** 0.706** 0.892** 0.910

*: p<0.1,   **: p<0.01

3. 가설 검정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를 보기 위해 

SmartPLS 4.0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PLS모형에서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

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각 샘플링으로부터 통

계 분포를 생성한다(Efron, 1979). 부트스트래핑은 

원데이터로부터 많은 수의 부표본(Subsamples)인 부

트스트랩 표본(500개)을 추출하여 반복적인 회귀 분

석과정을 통해 t값을 산출하고, 여기서 나온 t값을 사

용하여 가설 검정을 시행한다. 여기서 선행변수를 통

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

termination, R2)는 종속변수가 얼마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결정계수의 값이 0.25는 약

한 설명력, 0.50은 중간 정도의 설명력, 0.75는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본다(Hair et al., 201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구조모형에서 디

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599

로, 각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간의 모형이 

약 6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한 전체 요인들과 디

지털 전환 개인적 수용의 결정계수는 0.508로 약 

51%의 설명력을,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를 매개변수

로 한 전체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사회적 수용의 결

정계수는 0.500으로 약 5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의 적합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

었는데, PLS의 경우 주로 Model Fit(SRMR) 값이 

0.08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들 

중의 하나인 Model Fit(SRMR)이 0.061로 해당 PLS 

경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

을 내생변수의    역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성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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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중 지

식은 경로계수가 –0.162(t-값=2.199)로 나타나 디지

털 전환 수용 태도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H1을 기각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경로계수가 

0.239(t-값=3.182, p-값<0.01)으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 가설 H2를 채택하였

다. 관여도는 경로계수가 0.182(t-값=2.727, p-값

<0.01)으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 H3가 채택되었다. 둘째, 수용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특성에서 상대적 이점의 

경로계수 값은 0.184(t-값=2.490, p-값<0.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H4를 채택

하였다. 복잡성의 경로계수 값은 -0.133(t-값=2.401, 

p-값<0.05)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가설 H5를 채택하였다. 기술혁신성의 경로계수 

값은 0.138(t-값=2.059, p값<0.05)로 95% 신뢰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가설 H6를 채

택하였다. 셋째, 수용 태도의 선행요인인 환경 특성

에서 정부 규제의 경로계수 값은  0.108(t-값=2.166, 

p-값<0.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 가설 H7은 채택되었다. 경쟁자 압

박의 경로계수 값은  0.278(t-값=3.600, p-값<0.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

되어 가설 H8을 채택하였다. 

그림 2. PL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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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검정 결과

경로 경로계수 t-value p-value 가설 채택

H1 : 지식 → 수용 태도 -0.162 2.199 0.028 기각

H2 : 자기 효능감 → 수용 태도 0.239 3.182** 0.002 채택

H3 : 관여도 → 수용 태도 0.182 2.727** 0.007 채택

H4 : 상대적 이점 → 수용 태도 0.184 2.490* 0.013 채택

H5 : 복잡성 → 수용 태도 -0.133 2.401* 0.017 채택

H6 : 기술 혁신성 → 수용 태도 0.138 2.059* 0.040 채택

H7 : 정부 규제 → 수용 태도 0.108 2.166* 0.031 채택

H8 : 경쟁자 압박 → 수용 태도 0.278 3.600** 0.000 채택

H9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714 10.138** 0.000 채택

H10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709 10.344** 0.000 채택

Model Fit(SRMR) 0.061

*:p<0.05,  **:p<0.01

마지막으로 수용성에서는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와 디지털 전환 개인적 수용 간의 경로계수 값은 

0.714(t-값=10.138, p-값<0.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 가설 H9가 채택

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디지털 전환 사

회적 수용 간에는 경로계수 값이 0.709(t-값=10.344, 

p-값<0.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 가설 H10도 채택되었다. 이상의 10

개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요인을 매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매개변

수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값

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 중 

지식, 자기효능감, 그리고 관여도 등 3개 변수들과 

개인적 수용 및 사회적 수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

용태도는 95%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만 경로 분석에서 지식이 디지털 전환 수용 태

도 간에는 부(-)의 영향을 준 것과 같이, 매개효과도 

부(-)로 나타났다. 혁신 특성 중 상대적 이점, 복잡성 

등의 변수들과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용 간의 관계에 

있어 수용태도는 95%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기술 혁신성의 개인적 

수용에 대한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는 는 95% 신뢰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술 혁신성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매개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환경 

특성에 관한 두 가지 변수인 정부 규제 및 경쟁자 압

박과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용 간의 관계에서 수용태

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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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변수 간 관계 매개효과 p-value

지식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115 0.022*

지식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115 0.022*

자기 효능감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170 0.003**

자기 효능감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169 0.003**

관여도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130 0.010*

관여도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129 0.012*

상대적 이점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131 0.030*

상대적 이점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131 0.028*

복잡성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095 0.011*

복잡성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094 0.012*

기술 혁신성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099 0.049*

기술 혁신성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098 0.051

정부 규제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077 0.030*

정부 규제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077 0.033*

경쟁자 압박 → 수용 태도 → 개인적 수용 0.199 0.000**

경쟁자 압박 → 수용 태도 → 사회적 수용 0.197 0.000**

*:p<0.05,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항만물류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용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의하고, 해당 요인들이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항만물류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기

업 차원에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에

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만물

류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이후에도 활발히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

에서 기술 수용 및 디지털 전환 수용과 관련된 연구

에서 활용되었던 요인들을 개인 특성, 혁신 특성, 환

경 특성으로 나누어 도출하였고, 이러한 특성들이 디

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가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준

다고 가정하였다. 

각 가설의 검정 결과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중 지식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

다. 지식과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간에 양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지식의 경로

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어서 해당 가설을 기각하

게 되었다. 항만물류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

털 전환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관여도가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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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들은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혁신 특성의 

상대적 이점, 기술 혁신성이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들과 복잡성이 디

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환경 

특성의 정부 규제와 경쟁자 압박이 디지털 전환 수

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들은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

환 수용 태도가 디지털 전환 개인적 수용과 디지털 

전환 사회적 수용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가

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

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대해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디지털 전환 수용성을 개인적 수용과 사회적 수

용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수

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

를 매개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진행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1차원적 관계 분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외생변수

(독립변수)와 다수의 내생변수(종속변수) 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

적 시사점은 항만물류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용성

에 관한  실증 연구라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

지털 전환 수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항

만물류분야로 특정하여 진행한 연구라는 점이 의미

가 있다. 또한, 항만물류분야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항만물류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반영한다면, 항만물류분야 종사자들의 디

지털 전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 외

에 항만물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깊

이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된 모형으로 정교

화가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 수용

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개인 특성, 혁신 특성, 환경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

환을 추진하는 조직과 관련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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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덕·장명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항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수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용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정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지식, 자기효능감, 관여도를 
포함하였고, 혁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며, 그리고 
환경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정부 규제, 경쟁자 압박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잠재변수를 선택하였다. 이
들 8가지 잠재변수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8가지 가설을 검정
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검
정하기 위하여 2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중 자기효능감, 관여도 등 2가지 변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는 정
(+)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식은 애초 정(+)의 인과관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부(-)의 인
과관계로 나타나서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혁신 특성 중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는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며, 상대적 이점과 기술 혁신성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 특성 중 정부 규제와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개인적 수용 및 사회적 수용에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태도, 수용성, 혁신 특성, 환경 특성


